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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‘평화와 통일
을 여는 사람들’이 창립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. 

오늘 우리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의 이유는 어제 오늘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. 지금부터 50년 
전에 우리 조국의 남반부와 북반부가 미국과 소련에게 각각 점령되었던 시점부터, 1948년 남
북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던 시점부터, 그 후 남북 간에 동족상잔의 유혈이 이 강산에 
넘쳐 흘렸던 시점으로부터, 그리고 그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이라
는 이름 아래서 냉전과 군사적인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전쟁위기의 바늘은 
숨 가쁘게 오르락내리락하기를 거듭해 왔습니다.

그러나 오늘 바로 그 바늘이 핵전쟁의 발발이라는 묵시록적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
렇게 숨가쁜 순간에 이곳의 남반부의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와 통일을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하
고 결의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오늘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중대한 한 사건을 시작
하고 있습니다.

오늘 우리는,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고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있습
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, 하
나의 작은 불씨가 되기로 결단하고 전쟁과 분단의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겠다고 결심
하고 결의하고 있습니다.

오늘 이 민족과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. 우리
는 이 부름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거룩한 부름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
또한 민족의 부름이고 하늘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.

먼저 이 부름의 소리를 듣고 나선 우리들은 이 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민족세력과 평화를 애도
하는 동지들이 이 부름에 우리와 함께 나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. 

오늘 이 기회에 대내외에 분명한 우리의 뜻을 선포합시다.
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은 다양하고 그 운동이나 조직도 다원적일 수는 있지만, 분열은 용납할 
수 없다는 것을.

오늘 우리는 이 기회에 대내외에 우리의 결의를 선포합시다.
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떤 만족도 휴전도 없다는 것을.

오늘 우리는 이 기회에 대내외에 분명하게 우리의 투지를 선포합시다.



우리는 우리가 내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어떤 유혹이나 타협에도 어떤 압력
이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.

친애하는 만장에 계신 동지 여러분,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한 발걸음으로 함께 
대오를 맞춰 힘차게 나아갑시다.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여는 그 순간까지, 이 땅에 참된 통
일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순간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만세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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